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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글

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(이하 등책위)는 지난 1월 5일 2005년도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
률을 위원 10명 중 8명의 찬성으로 5.7%에 합의했다. 이것은 실제로 작년까지 총학생회가
매년 2~3개월을 투자하여 학교 측을 상대로 벌인 교육투쟁의 결과보다 얼마간 낮은 인상률
이다. 그러나 1%도 채 안되는 인상률의 차이 대신 (이 차이조차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은
절대적인 수치의 비교일 뿐이다), 그리고 몇 달의 시간 대신 우리는 학생의 자치권에 속하
는 많은 부분을 학교에 반납해버리고 말았다. 그 시작은 중앙운영위원회(이하 중운위)에서
쇨여왔던 논의에 대한 총학생회의 외면이었으며, 결과는 할프윅-듈클료느쁘율율-할빡L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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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l : 계 쓿 i 호등록금 인상률이 등책위에서 ‘합의’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. 그러나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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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에서 제공된 회계 자료를 분석할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로 이루어진 등책
위가 위원들 외의 그 누구의 참관도 거부하면서 논의한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. 물론
합의라는 단어가 ‘뜻을 같이 하는 것'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, 교수 측 위원과 총학생
회는 분명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나 등책위가 ‘학교'와 ‘총학생회'가 합의하는
자리였다면, 연세대학교의 전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등록금책정에 대한 논의를 학내
억론이나 중운위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려하는 교수 측 위원들로 이루어진 자리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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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면,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.
결국 연세대학교의 2005년도 등록금에 대한 합의는, 아무 근거 없이 학교 측에서 제시하

는 인상률을 조금씩 낮추어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. 물론 지금까지 교육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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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고 있지 않았다. 따라서 등책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등록금 ‘인상’을 전제로 한 뒤 감 一,
정적인 수위를 조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.

물론 지금까지 교육투쟁을 통해 결정되어왔던 등록금 인상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
되었으며, 교육투쟁 과정에서 그 목적과 의의, 진행 상황을 학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지
않았던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이번 등책위의 심의 과정은 학교 측의 정보력과 행정력 독
점, 불투명한 재정관리, 또한 지금까지 등록금 문제와 함께 요구해온 사안들이 이행되지 않
고 있는 현실 등을 무시한 채 학교 측의 탁상 행정에 동의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.
이것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손실이며, 교육투쟁에 쏟아 부을 역량을
아끼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 힘겨운 교육투쟁을 펼쳐야할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이다. 총여
학생회는 지금이라도 등록금책정 과정과 현재의 교육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, 새로운
!방향의 교육권확보 운동을 학생들과 함께 모색할 것이다.

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.펼.틈. 제 17대 총여학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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